
중국, 유럽 위해 돈 풀지 않는다!
2012년 경기부양 화력 2008년의 30% 불과 … 과열투자 후유증 우려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2012년에는 중국에 의존하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다른 정상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월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2년에 걸쳐 4조위안(6300억달러)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

어 세계경기 회복을 이끌었고, 은행권 신용공급도 17조위안 폭증했다.

그러나 자산 버블에 기름을 부었고 물가를 자극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었다. 또 국제신용평

가사 피치가 부실여신 확대를 이유로 중국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China International Capital의 수석이코노미스트 펑 웬셩은 “중국 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성장 안정과 장기적

인 경제 구조조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경기부양 화력은 2009년(5조4000억위안)의 3

분의 1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8180억위안 중 55%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효율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으

로,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1-2015년)에 따라 풍력, 수력발전, 공항, 제강 프로젝트의 승인

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 저비용 주택 230만채 건설을 위해 660억위안을 풀었고, 친환경 가전제품과 에너지효율 자동차 구입 인센

티브로 각각 265억위안, 60억위안을 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투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은행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했다.

홍콩 UBS의 이코노미스트 왕 타오는 “중국 정부의 대응은 경기 하방위험을 완화해 2012년 약 8%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2009년처럼 세계 경제를 <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1/4분기에 3년 동안 가장 낮은 8.1% 성장에 머물렀고 2/4분기에는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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